
CJ․대상, 고추장 가격담합 시정명령

고추장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대상에 시정명령과 함께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.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김동수)는 6월19일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고추장 행사제품의 할인율을 약 30%로 담

합한 CJ제일제당과 대상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각각 4억3400만원과 6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

표했다.

또 양사와 고위임원 1명씩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.

공정위에 따르면, 양사는 할인점 고추장 행사제품의 판촉경쟁이 치열해져 60% 이상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

사도 등장하자 2010년 3월 양사 임직원 모임에서 할인율에 대해 합의하고 대상은 5월부터, CJ는 6월부터 실행

에 옮겼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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